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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신기원을 열다
개요

챗지피티(ChatGPT), 달리(DALL.E), 렌사(Lensa) 등 소비자

용 애플리케이션이 연이어 출시된 2022년은 인공지능(AI) 

분야의 분수령이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일반 대

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

다. 현 세대 AI는 패턴 포착과 규칙 기반 기술로 데이터를 분

석하고 예측 능력을 발휘하지만, 딥러닝 모델인 ‘트랜스포

머’(transformer, 변환기) 아키텍처가 발전하면서 생성형 AI

라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사전에 훈련

을 받은 데이터에 기반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의 창작 과정을 흉내 낸다. AI가 단순한 실현기술에서 (잠

재적으로) 사람의 협업자(co-passenger)로 승격한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이르면 2025년까지 세상

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의 10% 이상을 AI가 생성할 것이라

며1, 사람-기계 ‘공생의 시대’(Age of WithTM)를 예고했다. 

생성형 AI의 초기라 할 수 있는 지금 출시된 제품은 대부분 

소비자용으로, 이것만으로도 신기원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조만간 사람에 버금가는 상황인식 능력

과 의사결정 능력까지 갖춰, 업무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며 기업 운영 프로세스에도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다. 현재 그

러한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솔루션이 이미 등장했다. 구글

(Google) 콘택트센터 AI(Contact Center AI, CCAI)는 자연

어 기반 고객 서비스 소통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며2, 엔비디아

(NVIDIA)의 산업 특성화 솔루션인 바이오네모(BioNeMo)는 

신약 개발 분야의 생성형 AI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다.3 이러

한 잠재력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벤처캐피털(VC) 및 인수합병

(M&A) 시장의 전통적 플레이어들뿐 아니라 생태계 파트너십

의 새로운 플레이어들까지 생성형 AI가 가져다줄 수익에 눈독

을 들이고 있다. 전 세계 VC들이 생성형 AI에 투자한 액수가 

2022년 한 해에만 미화 20억 달러를 넘었고4, 첨단기술 선도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는 챗지피티 개발사 오픈AI(Open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

했고5, 구글은 전 오픈AI 직원들이 공동설립한 스타트업 앤스

로픽(Anthropic)에 3억 달러를 투자했다.6

소비자와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 시 얻게 될 광범위한 잠

재력과 가치에 눈을 뜨면서, 실험적 활용사례와 소비자 활용

사례가 갈수록 더욱 강력한 탄력을 얻고 있으며, 곧 기업용 활

용사례도 부쩍 늘어날 것이다. 현재 언론 보도는 소비자용 활

용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생성형 AI가 제시할 기회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일부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효

율성을 강화하고, 제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 

운영 혁신을 꾀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다면, 실

질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또한 생성형 AI의 

상업화도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이며, 이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도 지금으로서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https://openai.com/blog/chatgpt
https://openai.com/research/dall-e
https://prisma-ai.com/lensa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n/Documents/Consulting/in-consulting-the-age-of-with-tm-humans-and-machines-noexp.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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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성형 AI는 현재 요람기를 거치고 있으며, 초기 

확산 단계에 있는 모든 기술이 그렇듯 여러가지 위험

을 수반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위험은 개인

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 AI의 편향성 관리, AI 창작물

의 투명성과 추적가능성, 지식재산권, 평등접근권, 특

히 생성형 AI로 일자리 상실 위험이 커진 이들에 대한 

고려 등의 문제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의 도입과 활용

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상업화, 규제, 윤리, 공동창

작, 심지어 철학적 이슈까지 아우르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자 사고집단의 범위를 기

술 전문가와 도입 찬성론자들로만 제한하는 대신, 이

러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고 반대론자들의 의

견까지 수용해야 한다.

결국 생성형 AI는 사람과 기
술 간 관계를 인터넷, 스마트
폰, 클라우드가 했던 것보다 
더욱 심오한 단계로 끌어올
릴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생성형 AI 시장 규

모는 2032년에 미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

망된다.7 이 전망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의 AI 관련 

지출 중 생성형 AI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에서 

2032년이면 20%까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8  

즉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간 격년으로 두 배 

성장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생성형 AI가 경제 전반

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할 것이다. 우

리는 이러한 잠재력을 파악하고 알리기 위한 객관적인 

지침서이자 전령으로서 본고를 제시한다. 급변하는 시

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에 해당하는 본고는 

1) 생성형 AI의 기본 요소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2)기

업용/소비자용 활용사례를 짚어보고 3)시장 참여자들

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을 탐구한 후 

4)생성형 AI의 미래에 대한 고찰과 과감한 예측으로 

내용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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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마술’ 해독하기
01

생성형 AI의 기술 스택(tech stack)은 인프라-모델-애플리케이션 3개 계층으로, 사실 인프라-플랫폼-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이뤄

진 이전 AI의 기술 스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가운데 인프라는 대개 가장 안정적이고 상업적 기반이 이미 구축된 계층으로 간주된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대표되는 특수 목적용 반도체(마이크로프로세서)와 AI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된 구글의 자체 개발 AI 전문 칩 텐서프로세싱유닛

(Tensor Processing Units, TPU) 등 이미 기술과 서비스 수준을 갖춰 놓은 업체들이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한

편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생성형 AI의 플랫폼 계층이라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을 활용하고 확장하기도 

하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림 1. 생성형 AI의 기술 스택

* 파운데이션 모델은 레이블이 없는 방대한 데이터세트에서 훈련한 AI 신경망으로, 미국 스탠포드대 파운데이션모델연구센터(Center for 

Research on Foundation Models)는 트랜스포머 모델과 대규모언어모델(LLM) 그리고 계속 구축되는 신경망 모델을 이러한 파운데이
션 모델 범주로 분류했다.

생성형 AI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은 상호 연결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제공 생태계 전반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이 이뤄져야 실현될 수 있다.

출처: 딜로이트

최종 사용자

3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체 모델과 더불어 또는 추가로 개발된
사용자 친화적 B2B/B2C 애플리케이션

수직 통합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자 친화적 프리빌트 
B2B/B2C 앱을 갖춘

틈새형 자체 모델

미세조정 모델

특수목적 활용사례를 위해 미세조정된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공개형/폐쇄형 소스 모델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미들웨어

반도체

학습 및 추론을 위한 특수 마이크로프로세서/액셀러레이터

2
모델 계층

1
인프라/하드웨어

공개형/폐쇄형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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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기술 스택과 이전 AI 기술 스택의 차별점은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다.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은 머신

러닝(ML) 모델이다. 광범위한 데이터세트로 사전 훈련을 받은 ML 모델이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사로 진화한다.9 예를 들어, 마이

크로소프트의 ‘Win32’가 제공하는 API로 개발자들은 베이스 레벨의 하드웨어와 OS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CUDA’를 

이용하면 게임엔진과 같은 그래픽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손쉽게 GPU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모델 계층은 한 단

계 높은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는 개발자들에게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생성형 AI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대

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개 공개형/폐쇄형 API를 통해 개발자들에게 제공된다. 이후 개발자들은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ML 모델의 상황인식 능력, 상관성, 성능을 강화해 특수목적 활용사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와 동시에 제

공 비용을 최적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체로 아래 그림에서 도해한 것과 같은 4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AI 아키텍처 전반에 응용할 수 있지만, GPT-3,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메가트론-튜링

(Megatron-Turing) 등 최첨단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 아키텍처에 기반한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 브

레인(Google Brain) 연구팀의 논문10에서 처음 소개된 아키텍처로, 이전 아키텍처와 비교해 ML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맥락 파악, 관계 추적, 결과 예측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 오늘날 가장 성숙한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텍스트 영역으로, 

방대한 텍스트 학습 데이터에 기반해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한 유형인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LLM

은 순차적으로 다음에 나올 단어나 단락 내 빠진 단어를 예측해 텍스트를 만들도록 훈련받는다.

게다가 생성형 AI는 코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3D 모델 등 다양한 종류의 인공물(artifact)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카피라이

팅부터 연구활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까지 다양한 영역의 생산성이 거대한 파괴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업계에

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기계가 사람 대신 참신한 광고 문구와 제품 설명서를 쓰고 필요한 이미지까지 단 몇 초 만에 만들 수 있다. 

또 의료 부문에서는 합성 엑스레이 이미지를 만들어 의료인의 진단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는 기업의 운영 방식과 고객 소통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직원’의 개념까지 재정립

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 및 기업 영역에서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그림 2.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4단계

출처: 딜로이트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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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션으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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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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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사례
02

이후 챗지피티 출시와 뮤직LM(MusicLM) 프리뷰 등 생성형 AI가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오픈AI의 챗

지피티를 탑재한 빙(Bing) 검색엔진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활용사례가 확산됐다.12 정보검색부터 건강관리까지 소

비자용 생성형 AI 활용사례의 ‘캄브리아기 대폭발’ 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폭발적 확산 속에서 일종의 맥락을 잡기 위해 개인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준 소비자 활용사례를 유용성에 기반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상은 소비자용 생성형 AI 시장을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앞으로 기술과 시장이 발전하면서 상호 겹치는 카테고리가 생길 수 있

다. 게다가 다중 모델(multi model) 애플리케이션이나 휴대용 기기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등이 등장해 미래 세대 AI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돼야 하는 활용사례가 속속 등장할 것이다.   

효율성: 계획 수립, 연구, 제품 개발 등 업무의 최적화

교육: 개인 맞춤화 교습 및 학습 콘텐츠 제공

창작: 사람의 창작 과정을 모방해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내용을 보강

엔터테인먼트: 게임과 가상 페르소나, 기타 엔터테인먼트 제작

지난 2022년 오픈AI가 대규모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2(DALL·E 2)를 출시했을 때 즉각 세상의 관심이 집중됐

다.11 달리2는 ‘정글 속 사자를 그려줘’ 또는 ‘농구 하는 사자 두 마리를 피카소풍으로 그려줘’와 같은 단순한 프롬

프트를 입력하면 뚝딱 그림을 그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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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재 대표적인 생성형 AI 소비자 활용사례 표본 추출

출처: 딜로이트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지만, 

2023년 초에 이미 등장한 다음과 같은 소비자 활용사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활용사례는 기업용 활용사례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와 달리 기업들은 첨단 사양, 입증된 투자수익률

(ROI), 주문제작, 조직화된 콘텐츠, 보안, 기술 지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각종 기능의 생성형 AI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돼 내부적 또는 B2B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용 활용사례는 각종 산업 및 부서를 망라하고 범용 목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수평적’(horizontal) 활용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전 기술이 그러했듯, 특정 산업에 특화된 ‘수직적’(vertical) 기업

용 활용사례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수평적 활용사례를 도입할 수 있는 후보 대상은 이미 구축이 완료된 자동화 센터들이다. 지식 기반, 지원 채팅 기록 등 학습 데이

터가 매우 풍부하고, 비용 최적화와 생산성 개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고 문구 작성, 블로그 글쓰기, 소셜미디어 문구 

작성 등 광고 목적의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 마케팅 업무는 사람이 수행하자면 몇 시간에서 최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생성

형 AI는 쓸 만한 초안을 단 몇 분 만에 써내, 사람이 할 일은 이를 다듬는 일뿐이다.

효율성

건강 및 웰니스 계획 수립

신제품 개발

출처 표기 연구 활동

콘텐츠 큐레이션

일반적 질의 응답

·신디시스(Synthesis.ai)
·컨센서스(Consensus)

샘플 공급업체

가상 동료와 대화 소통

개인 맞춤형 재무계획 수립

외국어 교육

리서치 보고서 정리

개인 글쓰기 교습 및 정보 제공

·그래머리(Grammarly)
·링고스타(Lingostar.ai)

동영상 파일 생성 및 편집

인테리어 디자인 모형 제작

의상 코디네이션 및 패션 조언

디자인 파일 수정 및 편집

예술품 창작 및 이미지 편집

·루미나르(Luminar AI)
·렌사(Lensa)

게임 창작

팝 문화 유명인사와 채팅

3D 환경 렌더링

음원 리믹싱 또는 샘플링

새로운 단편소설 창작

·재스퍼(Jasper)
·시나리오(Scenario)

교육 창작 엔터테인먼트

출시 속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은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고객 

확보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제품 결함을 

해결하고, 적극적이고 기여도가 높은 사용

자 기반을 통해 효율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업무 수단

쓰기 도구와 같이 업무환경에서 가치를 창

출하는 제품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에 손 

쉽게 통합할 수 있다. 반면 소셜미디어 필

터와 같이 그 유용성이 다소 과장된 제품은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끊김 없는(seamless) 통합

플랫폼에 통합되는 생성형 AI 솔루션은 기

존 업무흐름에 이미 녹아 들어 있으며, 앞

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AI 기반 영문법 교정 서비스인 그래머리

(Grammary)는 PC에 앱으로 설치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에는 오픈

AI의 챗지피티가 탑재돼 있다.

높
은

 복
잡

성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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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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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율성 향상으로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자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AI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 등 프롬프트 엔지니

어링(prompt engineering)이 능력 차별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수평적 활용사례는 더욱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상업용 기반을 만들 것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수평적 활용사례를 조기에 도입해 생성형 AI 활용 능력과 지식 기반을 쌓아, 수직

적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치를 창출할 활용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일부 기업들은 이미 생성형 AI의 수평적 활용사례에 투자해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 

연구팀이 제3자의 정보를 요약하거나, 제품 매니저들이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거나, 소셜미디어 마케팅 담당자들이 광고문구

를 다듬거나, 고객서비스 팀이 고객사례를 요약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생성형 AI의 수평적 활용사례는 이미 적극 도입되고 있

다. 하지만 실질적인 ROI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능한 자체 데이터뿐 아니라 안전한 모델 파티셔닝(partitioning, 분할), 뛰어

난 제품 리더, ML옵스(MLOps) 툴을 지원할 수 있는 ML 엔지니어, 새로운 상용 및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생성형 AI 도입

에 있어 조기 수용자이건 재빠른 추종자이건 후발 주자이건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여건을 지금 평가해야만 한다. 

그림 4. 기업용 생성형 AI 수직적/수평적 활용사례 표본 추출

출처: 딜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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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직적 활용사례는 도메인(domain, 전문 분야 지식), 콘텍스트, 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각 산업별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성형 AI를 수직적 활용사례로 도입하려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미세조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특수 목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보상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주식 포트폴리오나 환자의 병력과 증상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 목적에 맞는 수직적 활용사례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돼야 한

다. 일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생성형 AI가 코드를 짤 수 있지만, 이 단순한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

리는 사람은 효율적 코딩과 코딩 언어, 기술 용어에 대해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속도, 적합성, 소스의 범위와 같은 모델 성능만으로 벤더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할 생성형 AI 모델을 고르는 기준

이 소비자와 매우 다르다. 생성형 AI 도입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동의하는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이한 사용: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에 바로 도입할 수 있거나 로우(low)/노(no) 코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어, 

막대한 IT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무 사용자들의 능력을 증강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데이터보안 표준[예: 미국 데이터보안표준2(SOC-2), 미국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에 부합하고, 기밀 데이터에 대해 역할/개인에 차등을 두어 접근권을 통

제해야 한다.

탄탄한 생태계: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 특수 데이터세트, 활용사례, 애플리케이션

을 확장, 맞춤화, 공동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모델의 산출물과 대응이 도출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고,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된 근본 원인

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성과 맞춤화: 파라미터를 정립하고, 자체 데이터로 학습하고, 임베딩(embedding, 데이터를 연산가능하도록 

수치화 또는 벡터 형태로 변환)을 맞춤화함과 동시에 데이터와 튜닝에 대한 개인정보와  소유권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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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활용사례의 등장 속도가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생성형 AI 시장의 발전 경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평적 활용사례가 수직적 사례보다 먼저 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어떤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느냐에 따

라 수직적 활용사례가  프리미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새로운 ‘통화’로 부상하며, 

자체 및 합성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가 창출될 것이다.

모든 산업이 생성형 AI의 혜택을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은행·소매업·숙박업 등 고객 데이터가 풍부하

거나 정보서비스 등 제품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한 산업이 가장 먼저 생성형 AI의 이

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법률 및 의료 등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분야는 생성형 AI의 

도입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전에 축적된 데이터의 합성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생성형 

AI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비용에 민감해진 기업들이 ROI가 분명한 용도에만 생성형 AI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챗봇과 같이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거나, 검색 등 생산성을 즉각 

끌어올리거나,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는 등 수익에 즉각적 도움이 되는 생성형 AI는 사람을 완전히 배

제하는 도구보다 훨씬 빠르게 도입될 것이다.

텍스트 기반 활용사례가 가장 먼저 상용화되겠지만, 잠재적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이보다 

고도의 업무를 상업화할 때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스킬은 인력을 채용하거나 훈련시키는 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창의적 우뇌와 논리적 좌뇌의 대결 구도에서 볼 때 성공적인 결과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관련 규제 조치는 속도, 범위, 권한, 보고 규정 등이 지역마다 상이하게 수립될 것이다[예: 

미국 ‘AI 권리장전’(AI Bill of Rights)13, 유럽연합(EU) ‘AI 법’(AI Act)14,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15 등]. 따라서 생성형 AI 벤더와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데이터 품질,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무결성 등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자마자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윤리적인 우려가 제기됐다.16 하지만 이전 세

대 AI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도 우선적으로는 사람의 능력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분

석가들이 사용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Workspace), 코더(coder)들이 사용하는 깃허브(GitHub), 

마케팅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Creative Cloud) 등 AI는 모든 이들의 업무용 

툴키트에서 빠지지 않는 툴이 될 것이다.

https://www2.deloitte.com/be/en/pages/strategy-operations/strategy-analytics-mergers-acquisitions/solutions/trustworthy-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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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대규모로 도입되기

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무수히 많다.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뤄

야 할 사안이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생성

형 AI가 약속하는 매혹적 가능성과 활용사례에도 불구

하고, 이를 제공하는 벤더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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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약속하는 가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투가 다수의 전선에서 펼쳐질 것이다. 기술 스택의 각 계층에

서 저마다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규모, 데이터, 브랜드, 종속적 고객기반 등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가 경쟁 역학을 좌우하고 있다.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중 한 개의 계층에만 주력하는 

벤더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계층을 넘나들며 영역을 확장한 통합 벤더들이다. 한편 가격 구조는 기존 기술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대상인 

경우 사용자당 또는 월간 구독료 형식으로 단순하지만, 기업 대상인 경우 콜(call, 요청) 건당 및 시간당 과금부터 수익배분 방식까지 조

금 더 복잡하다. 하지만 생성형 AI 시장의 범위를 조기도입 기업들이나 비주류 활용사례에서 일반적인 기업용 툴로 확대하려면, 가격 구

조의 단순화, 예측가능성, 제공 가치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성형 AI 기술 스택에서 가장 성숙한 단계에 있는 인프라 계층의 경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인프라 계층

은 이미 수익구조가 입증된 사업모델이 있다. 확장 가능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량 기반의 투명한 가격 구조로 제공하는 것이다.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생성형 AI의 쓰임새를 ‘고착화’(sticky)하기 위해, 모델 제공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자체 모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AI와 손잡은 애저(Azure)17, 앤스로픽과 손잡은 구글18, 스태빌리티AI(Stability.ai)와 손잡은 AWS19 가 대표적이다.

생성형 AI의 상업성과 시장경쟁 구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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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프라 계층

출처: 딜로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이 추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인프라 계층에서는 또 다른 하위계층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바로 반도체 부문이다.

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각각 학습 및 추론 워크로드 용도로 제작된 암페어(Ampere)와 호퍼(Hopper) 시리즈 GPU와 함께, 훈련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슈퍼컴퓨터 셀레네(Selene)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20 AMD는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동되는 엑사

스케일 컴퓨팅 용도로 제작된 CDNA2 아키텍처로 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경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21

오퍼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

칩 공급업체

설명

하이퍼스케일 및 특수 

목적용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공

배포 가속화를 위한 

특수 서비스
(예: 보안, 모니터링, 

테스트, 모델 구별)

GPU/CPU 등 

특수 목적용 반도체

대표 업체

·아마존
·바이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코히어(Co:here)

·구글

·AMD

·엔비디아

주 고객

O

O

O

O

O

X

X

X

X

기업 개발사 소비자 모델 단위

주요 수익구조

사용량 기반
·분당
·CPU/GPU 

종류별

사용량 기반
·시간당
·산출물 건당
·임베딩 건당

1회성 리스 계약 ·부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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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델 계층은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자원 집약적 부문이라 업체들이 파라미터와 임베딩 등 아키텍처를 끊임없이 수정

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레임워크, 가드레일, 학습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

는 아키텍트,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AI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생성형 AI의 워크로드를 소화하려면 고도의 컴퓨

팅 성능과 특수 반도체프로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22 모델 계층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비용 문제를 타

개하기 위해 이미 수익화된 제품과 통합하거나 비용을 받고 이러한 제품에 모델 탑재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에 탑재된 GPT-3.5와 구글 서치에 탑재된 람다(LaMDA)가 대표적이다.

이보다는 덜 활성화된 방법이지만 개발한 모델 아키텍처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모델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도 

또 다른 수익구조가 될 수 있다. 

반도체 등 여타 산업에는 ARM이 CPU로, 퀄컴(Qualcomm)이 무선 네트워킹으로 각각 라이선스 수익 구조를 만들어 안정적인 대

규모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그림 6. 모델 계층

출처: 딜로이트

오퍼링

폐쇄형 소스 
모델 제공업체

오픈소스 모델 
제공업체

미세조정 모델 
제공업체

모델 허브

모델 서비스
제공업체

설명

방대한 데이터 코퍼스
(corpus, 뭉치)로 구축
한 모델 호스팅 및 관리

커뮤니티가 유지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
별 활용사례 맞춤 버전

모델 마켓플레이스, 

커뮤니티, 호스팅 서비스

자체 아키텍처, 합성 

데이터, 가중치, 임베딩

대표 업체

·코히어
·구글
·오픈AI

·메타
·스태빌리티

·코히어
·C3

·깃허브
·허깅(Hugging)

·페이스(Face)

·레플리케이트
(Replicate)

·코히어
·모스틀리AI(MostlyAI)

·리얼AI(RealAI)

주 고객

O

X

O

O

X

O

O

X

O

O

X

X

X

X

X

기업 개발사 소비자 모델 단위

주요 수익구조

사용량 기반 ·토큰당
·API 콜 건당

미세조정 모델 또는 모델 

허브를 통해 수익 확보

·사용량 기반

·구독형
·사용량 기반
·수익 배분

·1회성 구독 

·라이선스

·토큰당
·API 콜 건당

·월 사용료
·시간당

·임베딩 건당
·월 사용료
·사용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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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모델과 최종사용자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현재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들은 대체로 구독형 또는 반복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수익구조라 할 수 있지만, 생성형 AI의 특성에 맞게 사업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애플리케이션 계층

출처: 딜로이트

오퍼링

플랫폼

단독 

애플리케이션

플러그인

설명

앱 제작 및 배포에 필요
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
트(SDK), 프레임워크, 

각종 툴

워크플로우 수정을 

위한 통합 솔루션

생성형 AI 앱의 임무와 

워크플로우를 보강하는 

추가 기능 및 사양

대표 업체

·구글
·허깅
·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부미(Boomy)

·캔바(Canva)

·렌사

·AI아트(AI Art)

·그래머리
·재스퍼

주 고객

O

O

O

O

X

X

X

O

O

기업 개발사 소비자 모델 단위

주요 수익구조

·라이선스
·수익 배분

·구독형
·사용량 기반
·1회성 계약

·사용자당

·사용자당
·월간 사용료
·서비스당

·구독형
·사용량 기반

·사용자당
·월간 사용료



새로운 인공지능(AI)개척지: 생성형 AI의 비즈니스 모델 연구

17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경쟁은 몇 개 시장 내에서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과 활용사례가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마이크로 시장’(micro-marke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이미 실현됐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기업용 활용사례는 아래 5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구분에 따라 시장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생성형 AI의 기업형 마이크로 시장 표본 추출

가속화: 결과물 산출 속도를 가속화해 생산성을 향상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AI 모델이 생산한 고품질 산출물에 기반해 사람이 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다.

맞춤화: AI 모델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맞춤화함으로써 과거에는 실행이 어려웠던 개인 맞춤화

와 친밀한 관계형성이 가능해진다.

자동화: AI 모델이 비즈니스 및 기술적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일부의 경우 사람을 대체하기도 한다. 자

동화는 즉각적 비용 절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이 생성형 AI의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창작: 그 자체로 새로운 예술 형식인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

츠를 생성함으로써 지식재산 개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 프로덕션에 적용하기에 앞서 업무 프로세스와 실험, 경험을 시뮬레이션하여 시간과 비용, 물리

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출처: 딜로이트

가속화 맞춤화 자동화 창작 시뮬레이션

이메일 발송

기록 작성

콘텐츠 마케팅

광고용 영상 편집
자연어처리(NLP) 
기반 이메일/앱 응답

물리적 상품 설계

게임 환경 설계

소셜미디어 마케팅 일정 관리/행정 비서 이미지/로고 창작 3D 모델링

기조연설 기록 광고 문구 마케팅 캠페인

고객지원 챗봇 숏폼 영상 생성 의료용 테스트(R&D)

콘텐츠 요약
제품 기획/제품요구
조건 작성

화학적 반응

기초 코드 생성/문서화 음원 작곡 재난 대응 관리

·빅사이언스 BLOOM
·오픈AI Codex
·탭나인(TabNine)

·오픈AI 달리2
·사운디파이(Soundify)
·스테이블디퓨전
(Stable Diffusion)

·크레이들(Cradle)
·드림퓨전
(DreamFusion)
·엔비디아 GET3D

코드 작성 개인 비서

·앤스로픽
·코히어
·오픈AI GPT-3

·페이스북 OPT
·GATO
·마이크로소프트
X-CLIP

애
플

리
케

이
션

모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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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이러한 경쟁 구도는 모델 및 인프라 계층의 변화 또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기술 스택의 하단에 위치한 벤더들은 마이크로 시장의 기반이 되는 

특수 목적용 인프라, 모델, 서비스를 구축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성형 AI 시장 경쟁 구도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등장한 통합 벤더들은 자체 또는 3P 채널을 통해 한 개의 계층에만 주력하는 

벤더들과 달리 수직적으로 통합돼 있거나 다수의 계층에서 활동한다. 이들 통합 벤더들은 번들 가격제, 독점 데이터, 특수목적용 클

라우드, 도메인을 넘나드는 전문성 등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이들 통합 벤더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탄생한다. 우선 처음부터 특수목적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앤스로픽, 미드저니 같은 

벤더들이 있다. 한편 엔비디아와 같이 생성형 AI 기술 스택의 하단에 위치한 기업들이 자체 GPU를 활용해 특수목적에 최적화된 바

이오네모와 같은 모델을 출시해 여러 계층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다.

그림 9. 통합 벤더

출처: 딜로이트

오퍼링

모델&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반도체칩&

인프라

E2E

설명

통합 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형 모델

독점적 자체 모델로 
구축한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위한 수평적/수직적 
클라우드

자체 모델/클라우드로 
구축한 애플리케이션

대표 업체

·구글
·엔비디아

·앤스로픽
·코히어
·미드저니
·오픈AI

·아마존
·애저
·구글
·엔비디아

N/A

주 고객

O

O

O

O

O

X

O

X

X

O

X

O

기업 개발사 소비자 모델 단위

주요 수익구조

·사용량 기반

·구독형
·사용량 기반

·사용량 기반

·시간 당
·API 콜 건당
·임베딩 건당

·월간 사용료
·사용자당
·서비스 건당
·다운로드 건당

·분당
·CPU/GPU  

종류별

·사용량 기반
·구독형

·사용자당
·월간 사용료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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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장의 경쟁 역학은 기술적, 상업적 측면에서 동시에 형성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반도체 칩, 데이터세트, 모델이 

갈수록 새롭고 첨단화되는 가운데, 일부 모델은 파라미터가 곧 1조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23 상업적 측면에서는 끊임없는 변화

가 진행되며 챗지피티의 프로(Pro) 버전 등 소비자 솔루션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기업용 솔루션은 아직 대규모 상업화가 이뤄지지 않

고 있으며, 막대한 컴퓨팅 비용 문제와 위험 요소들이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 도입이 이뤄지기는 힘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제품을 사업모델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생성형 AI로 인류의 생산성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향상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

찰된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 몇 차례의 기술 혁신 때와 동일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 경

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다.

이제는 아키텍처 혁신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품질, 사람이 AI 학습을 돕는 휴먼

인더루프(HITL, human in the loop) 훈련, 가드레일 등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자체 데이터세트와 귀한 AI 인력

을 확보해야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범용 모델은 생성형 AI 시장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는 분야는 아니다. 대신 수직적 활용

사례와 산업 특화 솔루션을 구축해야 기업용 활용사례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앞으로 코어위브(Coreweave)와 같이 맞춤형 하드웨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차세대 CSP들과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업체들은 부단히 혁신을 꾀하고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

와 시스템 통합업체(SI) 생태계를 적극 활용해 경쟁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생태계 조율자 및 시스템 통합자 역할을 하는 업체들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들은 기업이 데이터를 준비하고, 

활용사례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지 규제를 준수하고, 수많은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도입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합 벤더들은 한 가지 계층에만 주력하는 업체들보다 ROI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

션을 통합한 솔루션을 통해 막대한 컴퓨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 병목현상이 완화되고 

새로운 GPU가 등장하면, ISV들의 가치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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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도입 및 상업화 전략
04

소프트웨어 개발을 예로 들어보자. 일부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24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오늘날 수많은 기업과 사업모델에 필수적인 존재다. 생성형 AI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코딩을 민주화해, 아이디어

가 도출된 후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생성형 AI가 제품 요구서를 작성하고, 프롬프

트 명령을 받으면 코드를 짜주고, 코드를 검사해 버그를 해결하면서 코드를 최적화하고, 선제적으로 테스트와 활용사례 적용에 최적

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생성형 AI는 E2E 고객 확보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다. 판매 및 마케팅 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할 때, LLM이 다양한 채널에 

배포할 수 있는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고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펼친다. 가트너는 2025년에 이르면 외부 마케팅 콘텐츠의 30%를 

AI가 제작할 것이라 추산했다.25 한발 더 나아가 생성형 AI는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최초 응대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

할 수도 있으며, 고객사 임원들에게 토크트랙(talk track)을 제시할 수 있고, 결과와 대응 조치를 문서화 및 추적할 수도 있다. 마지

막으로 생성형 AI는 선제적으로 가격 및 할인 정책을 제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고객 및 고객관계관리(CRM) 기록을 업데이트

할 수도 있다. 마케팅/판매 담당자들은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 고객과의 관계 구축 및 가격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등 더 높은 가치

를 창출하는 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

시장 리서치부터 기록 작성, 고객지원 소통 개선까지 앞서 2장에서 각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뤘다. 여

기서 더 나아가 섹터별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생성형 AI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위해 맞춤형 재무설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인들

의 진단을 도울 수 있으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새로운 세계와 경험을 창출할 수도 있고, 소매 부문에서는 의상 코디네

이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이점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초기 단계인 생성형 AI 도입 현

황을 살펴본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림 10에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을 3장에서 다뤘던 마이크로 시장 기준으로 분류

해 정리했다.

생성형 AI는 사업 모델과 프로세스, 가치가 창출되는 역학뿐 아니라 개인의 업무, 학습, 교류 방식에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여타 파괴적 변화를 가져온 기술과 마찬가지로 생성형 AI에 의한 변화도 처음에는 천천히 발생

하다가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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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출처: 딜로이트

* TAM은 총시장규모(total addressable market)를 뜻한다.

이점 가속화 맞춤화 자동화 창작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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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에 상업적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5가지 행동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어크하이어(acquihire)는 인수 대상 기업의 인력 가치를 높이 평가해 합병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인재 전략을 뜻한다.

생성형 AI 공급업체

1

2

3

4

5

생성형 AI 구매/사용 기업

생성형 AI 모델, 바로 도입할 수 있는 활용사례, 로우코드/노
코드 툴링 등을 모두 포함한 플랫폼 접근법으로 수익을 창출
함과 동시에 생태계 참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생성형 AI의 잠재력과 위험에 대해 경영진에게 충분한 교육
을 제공해 공통의 이해와 조율된 행동을 이끌어내라.

앱의 미세조정과 확장을 담당하는 개발자들이 시장 규모 확
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고객과 개발자 모두를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라.

수평적 사례부터 시작해 활용사례를 파악해 우선순위를 정하
라. 특히 자동화의 이점을 아직 누리지 못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춰라.

이윤마진 창출 가능성이 높은 수직적 솔루션을 위한 로드맵
을 구축하라.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파이프라인, ML옵스 툴, AI에 익숙한 

인력 등 명확한 기술전략을 수립하라.

2-3세대 생성형 AI가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크로
스/멀티 모달 솔루션에 조기 투자하라.

자체 데이터 등 경쟁우위가 창출되는 근원을 파악하고 향후 

쏟아져 나올 생성형 AI 활용사례에 맞춰 이러한 경쟁우위 요
소들을 정비하라.

어크하이어*와 지식재산(IP)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
는 M&A에 투자해, 정체된 기업가치의 성장을 촉진하라.

조언자와 파트너로 구성된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
점자의 우위를 창출하고 유리한 가격 정책 및 계약을 구축하
고, 새로운 솔루션을 실험적으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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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는 여러 위험을 수반한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소하지 않는다면 시장 발전과 신기술의 도입은 더디게 이뤄질 것이다.

우선 생성형 AI 모델은 성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민감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생성형 AI의 산출물은 훈련의 품질에 달려 있다. 따라서 대표성 및 샘플링 측면에서 편향적 데이터

로 훈련을 받으면 그 결과물도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결정, 막대한 연산 비용,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드는 HITL 

강화 학습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생성형 AI의 개발, 사용, 담론, 규제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다음의 위험 요소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신뢰 약화: 환각(hallucination), 딥페이크(deepfake), 프롬프트 인젝션(prompt injection)26 등 악의적 행태뿐 

아니라 데이터 출처 미인용 등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공격 노출면이 늘어나고 고객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데이터 보안 및 위험: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멀티태넌트

(multi-tenant) 환경에서 구동되는 데이터, 임베딩, 튜닝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편향성 및 차별: 가드레일과 지속적 모니터링이 없다면 생성형 AI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의 편향성을 모방해 차별적 

행동을 확산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지식재산의 불명확성: 생성형 AI 모델은 자체 데이터로 학습하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규제 준수, 노드 격리, 출처 추적가능성 등을 이행해야 한다.

비용: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질의/명령(프롬프트) 비용은 인덱스 기반 질의와 비교해 10배 더 많이 든다.27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비용이 낮아지겠지만, 내부 비즈니스 활용사례와 고객 가격정책에 이러한 비용의 경제학을 고려해야 

생성형 AI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

장기적인 근로자 대체: 현재 ROI가 가장 높은 생성형 AI 활용사례는 업무 프로세스를 증강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델이 더욱 발전하면서 적절한 업스킬이나 인력 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사람의 일자리만 빼앗길 위

험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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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생성형 AI는 사람과 기술 간 관계를 

인터넷, 스마트폰, 클라우드가 했던 것보다 더욱 심오한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다. 

생성형 AI의 잠재력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세계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면, 향후 1~2년 사이 펼쳐질 다음의 네 가지 추세를 주

목하라.

생성형 AI가 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AI 동료가 필수불가결한 업무 수단이 될 것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대부분 AI를 활용함으로써 사람-기계 ‘공생의 시

대’(Age of WithTM) 도래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업무환경에서 도태될 것이다.

데이터 확보만이 아니라 신뢰 구축도 관건이다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이 일반화되면 본격적 검증이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직관적이고도 실질적 기대에 부합함

과 동시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생성형 AI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다.

초개인화가 생성형 AI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기업들은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능력을 활용해 역학적인 맞춤형 경험, 제품, 서비스, 소

통을 실시간 제공하게 될 것이다.

LLM이 가장 먼저 범용화될 생성형 AI 모델이 될 것이다

LLM은 텍스트 기반 모델로 멀티모델, 유비쿼터스, 크로스-도메인 AI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범용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 거대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씨앗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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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먼 미래에 생성형 AI가 인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일, 신뢰, 사람-기계 관계 등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로 더 큰 도약을 이뤄냈고, 생성형 AI 또한 전례 없

는 수준으로 사람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람

은 결국 반복적이고 따분한 일에서 벗어나 전혀 새롭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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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AI 연구소는 기업들이 매우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빠르게 진화하는 AI 생태계의 다양한 차원을 연결하도록 도움

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AI 혁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담

론을 주도하며, ‘공생의 시대’(Age of WithTM)를 맞아 사람과 기계의 협력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딜로이트 AI 연구소는 AI를 둘러싼 논의와 개발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AI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학계 연구단체, 스타트업, 기업가, 혁신가, 선도적 AI 제품 생산 기업 등 생태계 내 모든 구성원과 

협업해 AI에 대한 핵심 영역들, 즉 관련 리스크와 정책, 윤리, 일과 인력의 미래, 응용 AI 활용 사례 등을 탐구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AI 연구소는 딜로이트가 보유한 심도 깊은 AI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처럼 복잡한 생태계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들이 AI에 대한 유효한 의사결정을 내려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딜로이트 AI 연구소는 기업 이사회 멤버, 고위 경영진, 현직 데이터 과학자 등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또한  

여러분이 AI 여정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어떻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도록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딜로이트 AI 연구소(www.deloitte.com/us/AIInstitue)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연구 결과물뿐 아니라 팟캐스트와 뉴스

레터, 전문가 담론과 라이브 이벤트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AI 연구소와 함께 AI의 미래를 탐구해 보십시오.

딜로이트 AI 연구소(Deloitte AI Institute) 소개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deloitte-analytics/solutions/ethics-of-ai-framew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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